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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poken language imitation abilities of 18 to 29 
month old late-talking children to compared to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through the 
imitation of words and nonwords. Methods: The study included 15 late-talking children 
and 15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matched for age and gender. The test words were 12 
words and 12 nonwords, and spoken imitation was elicited by providing corresponding 
toys or references. Responses were categorized as correct, incorrect, or no response. Incor-
rect responses were further classified into whole-word errors, segmental errors, babbling, 
and different vocabulary responses. Whole-word errors and segmental errors were again 
classified into developmental and non-developmental error patterns. Results: Late-talking 
children exhibited significantly lower correct response ratios and higher no response ratios 
in verbal imitation of words and nonwords compared to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Late-talking children had approximately 50% of their responses as no response, while typi-
cally developing children showed low ratios of no response. Both late-talking an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demonstrated better verbal imitations of words than of nonwords. Al-
though whole-word errors were the most frequent in both groups during the verbal imita-
tion of words, but late-talking children had higher rates of babbling responses for both 
words and nonwords imitation.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late-talking children 
exhibited limited verbal imitation abilities. Responses made by late-talking children may 
provide insights into their speech and language development status. Implications for re-
search, clinical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late-talking children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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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어 모방은 생후 3-4개월에 영아가 성인의 모음과 유사한 모음

으로 발성 모방(vocal imitation)하는 모습으로 시작하여, 영유아기 

동안 점진적으로 발달해 나간다(Goldstein & Schwade, 2008; Kuhl 

& Meltzoff, 1996). 주변 언어를 듣고 모방하는 동안 아동은 조음 움

직임을 연습하고, 스스로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청각적인 피드백을 

받아 말소리를 발달시켜 나간다. 또한 구어 모방에 대한 주변의 반

응을 통해 소리와 의미의 연결이 촉진되고, 이는 어휘 학습의 기반

이 된다. 따라서 영유아기의 구어 모방 능력은 말소리 습득 및 어휘 

학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아동이 어휘 목

록에 없는 새로운 낱말을 듣고 모방하는 모습은 어휘 목록 크기와 

상관관계가 높고, 이후 어휘발달을 긍정적으로 예측한다고 보고하

였다(Hodges et al., 2016; Masur, 1995; Masur & Eichorst, 2002; Roy 

& Chiat, 2004).

말-언어발달과 구어 모방 능력 간의 긴밀한 관련성으로 인해 의

미 낱말 또는 무의미 낱말의 모방을 영유아에게 유도하여 음운 능

력을 확인하거나 언어 장애를 진단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Chiat 

& Roy, 2007; Estes, Evans, & Else-Quest, 2007; Hodges, Munro, 

Baker, McGregor, & Heard, 2017). 예를 들면 영어권 국가에서는 학

령전기 따라 말하기 검사(Preschool Repetition Test; Seeff-Gabriel, 

Chiat, & Roy, 2008), 초기 무의미 낱말 따라 말하기 검사(Test of 

Early Nonword Repetition; Stokes & Klee, 2009a)를 개발하여, 구

어 모방 과제를 이용하여 2세 아동의 말-언어 능력을 평가하고 있

다. 특히 Stokes와 Klee (2009a)는 연구자들이 개발한 무의미 낱말 

따라 말하기 과제가 2세 아동 중 언어장애 고위험군을 진단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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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높은 정확성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2세 아

동을 대상으로 어휘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살펴보면서 무의

미 낱말 따라 말하기 상의 점수가 어휘력을 가장 유의하게 예측하

고 있음을 밝혔다(Stokes & Klee, 2009b). 

구어 모방 과제가 말-언어장애를 진단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정확하게 낱말을 듣고 따라 말하기 위해서는 일련

의 말 처리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낱말을 듣

고 모방하기 위해서는 청각적 정보에 집중하고 소리를 변별해 낼 줄 

알아야 하며 소리 자극을 기억해야 한다. 음소의 추상적인 표상을 

머릿속에 등록한 후 다시 꺼내어 구어 계획을 세우는 일련의 음운

처리 과정을 통해 모방을 할 수 있다. 모방을 요구했을 때 의미 낱말

의 경우 심상 어휘집(mental lexicon)에 저장된 어휘 표상을 사용하

여 구어 모방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이 기존에 습득한 어휘

에 도움을 받아 산출할 수 있다(Keren-Portnoy, Vihman, DePaolis, 

Whitaker, & Williams, 2010). 또한 의미 낱말은 반복적인 산출로 

인해 음운 인출 및 배열, 조음 움직임의 계획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쉽게 이루어진다. 반면에 무의미 낱말을 따라 말할 때에는 의미적

인 정보가 없어 음운 기억 및 음운 표상에만 의존해야 하고, 새롭게 

말 운동 프로그래밍과 조음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아동의 음

운 처리 및 산출 능력에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또한 무의미 낱말을 

듣고 따라 말하는 과정은 새로운 어휘를 듣고 학습하는 과정과 비

슷하기 때문에 어휘발달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말-언어장애 

아동을 선별 및 진단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Dol-

laghan & Campbell, 1998). 

의미와 무의미 낱말을 듣고 모방하는 과제를 임상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말-언어발달 초기부터 시작하는 구어 모방 능력의 발달 

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1-2세 일반 아동을 대상으

로 구어 모방 능력의 발달을 살펴본 Ha, Kwon과 Jeong (2023)에서

는 1세 전-후반 아동이 의미 낱말을 정확하게 따라 말하는 비율은 

3-11%에 불과하였으며, 제한적인 구어 모방 능력으로 과제에 반응

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회피하는 무반응이 50-60%로 높았다. 2세 

전반에는 구어 모방 능력이 크게 발달하여, 정확하게 반응하는 비

율이 55%로 증가하였으며 무반응 비율은 10%대로 감소하였다. 2

세 후반은 단어단위(전체단어) 오류패턴 또는 분절음 변화 오류패

턴과 같은 틀린 반응을 약 30%로 보이기는 하였으나, 무반응의 비

율은 3%로 현저히 낮아 듣고 모방하려는 시도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1세 전반과 후반, 2세 전반은 의미와 무의미 낱말 간의 

구어 모방 능력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2세 후반에 이르러서는 

무의미 낱말보다 의미 낱말에서 높은 구어 모방 능력을 보였다. 이

러한 결과는 아동의 표현 어휘 수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는데, 표현 어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2세 후반 아동에게 검

사에서 사용한 의미 낱말은 모두 친숙한 어휘로 일상 생활에서 반

복 산출하면서 상대적으로 쉽고 정확하게 모방할 수 있었을 것이

다. 또한 아동이 보인 오반응 중 1세 전반은 옹알이로 반응하는 경

우가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옹알이로 반응하는 비율

은 크게 감소하고, 단어단위 오류패턴과 분절음 변화 오류패턴 비

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즉 발달 초기에는 무반응과 언어이전

기 옹알이 반응이 우세하다가 점차 단어단위 오류패턴과 분절음 

변화 오류패턴이 우세해지는 일련의 조음 음운발달 과정이 구어 

모방 과제에서도 관찰되었다. 

한편 말 늦은 아동의 표현 언어에서의 어려움은 구어 모방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Hodges, Baker, Munro, & McGregor, 

2017). 말 늦은 아동은 표현 어휘 및 음운상의 제한으로 인해 구어 

모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제한적인 구어 모방 능력은 말소리와 어휘

를 연습하여 확장해 나갈 기회를 부족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다

수의 연구가 말 늦은 아동을 대상으로 의미 또는 무의미 낱말을 이

용하여 구어 모방 능력을 살펴보았다(Guiberson, Rodriguez, & Za-

jacova, 2015; Hodges et al., 2016; Hodges, Baker et al., 2017; Mac-

Roy-Higgings & Dalton, 2015; Schwob et al., 2021; Stokes, Moran, & 

George, 2013). 대표적으로 Hodges, Baker 등(2017)은 의미 낱말과 

무의미 낱말을 이용하여 25-35개월의 말 늦은 아동과 일반 아동의 

구어 모방 반응을 비교하였다. 연구자는 각각 8개로 이루어진 자음-

모음-자음(CVC) 구조의 의미 낱말과 무의미 낱말을 들려줌과 동시

에 해당하는 참조물을 제공하면서 모방을 유도하였다. 연구결과, 말 

늦은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의미와 무의미 낱말 모두에서 정반

응의 비율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의미 낱말에서는 다른 어휘 표현, 

발달적인 음운 오류, 비발달적인 음운 오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다. 무의미 낱말에서는 무반응, 원시낱말(protoword), 비발달적인 

음운 오류가 유의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반면에 일반 아동

은 원시낱말로 반응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무반응과 다른 어휘 표현

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Hodges, Baker 등(2017) 연구는 구어 모방 

시 아동이 보인 반응의 형태를 자세하게 분석함으로써 아동이 어떠

한 형태로 구어 모방을 시도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말 늦

은 아동의 하위 유형을 나눌 수 있으며, 하위 유형별로 치료 방향과 

목표를 정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말 늦은 아동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주로 어휘 및 음운발달과 특

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말 늦은 아동의 구어 모방 능력

과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는 

18-29개월 말 늦은 아동을 대상으로 의미와 무의미 낱말 따라 말하

기를 유도하여 구어 모방 능력을 일반 아동과 비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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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개월 아동은 초기 말-언어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따

라하는 것 외에도 여러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아동이 보인 반응을 

유형별로 분석함으로써 말 발달 수준이나 특성을 보다 자세히 살

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지역에 거주하는 18-29개월 말 

늦은 아동 15명(남: 8, 여: 7)과 1:1로 성비와 생활 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 15명, 총 30명(남: 16, 여: 14)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 당시 두 집단의 평균 연령은 24.27개월(SD=3.69)이었다. 말 늦

은 아동은 부모 보고에 따라 (1) 청력손실 및 반복적인 중이염, (2) 

지적장애, 행동장애 및 신경장애, (3) 출산 전, 중, 후 특이사항을 보

이지 않았다. 영아선별 교육진단검사(DEP; Jang, Seo, & Ha, 2009) 

의사소통 영역에서 연령 집단별 10%ile 이하에 해당하였으며, 영유

아 언어발달검사(SELSI; Kim, Kim, Yoon, & Kim, 2003)에서 표현

언어가 -1 SD 미만, 한국판 맥아더-베이츠 의사소통발달 평가 축약

판(K M-B CDI; Pae & Kwak, 2011)에서 표현 어휘 원점수가 연령 집

단별 평균 10%ile 미만이었다. 또한 18-23개월은 명료하게 발음하는 

단어 수가 10개 미만이었으며, 24-29개월은 단어 조합을 못하고 표

현 어휘 수가 50개 미만에 해당하였다(Paul, 1991; Rescorla, 1989; 

Thal, Tobias, & Morrison, 1991).  

일반 아동은 부모 보고에 따라 (1) 발달상에 문제가 없고, (2) 영

아선별 교육진단검사(DEP; Jang et al., 2009)에서 모든 영역에서 원

점수가 연령 집단별 평균 35% 이상, (3)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

SI; Kim et al., 2003)에서 표현언어 -1 SD 이상, (4) 한국판 맥아더-베

이츠 의사소통발달 평가 축약판(K M-B CDI; Pae & Kwak, 2011)에

서 표현 어휘 원점수가 연령 집단별 평균 10%ile 이상이었다.

  

검사도구

검사도구는 Ha 등(2023) 연구에 사용된 의미 낱말과 무의미 낱

말로 각각 12개의 낱말로 구성하였다. 의미, 무의미 낱말은 각각 1음

절 낱말 4개(V, CV, VC, CVC), 2음절 낱말 5개(VCV, CVCV, 

CVCVC, VCCV), 3음절 3개(CVCVCV), 파열음과 비음으로만 구

성하였다. 무의미 낱말은 의미 낱말과 일대일로 대응하여 동일한 자

음과 음절 구조를 바탕으로 모음을 변형하여 제작하였다. 연구 대

상자 연령대가 18-29개월의 유아인 점을 고려하여, 의미 낱말은 검

사어에 해당하는 장난감(예: 아기)을 사용하였으며, 무의미 낱말은 

이름이 없는 몬스터 모양의 클레이 장난감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

본 연구는 2022년 4월 한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HIRB- 

2022-023)을 받았으며, 아동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전반적인 

절차 및 촬영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검사자가 가정 또는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

여 진행하였다. 검사는 낱말의 순서 효과와 학습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아동별로 참여하는 실험 조건의 순서를 다르게 배치하였다. 

12개의 의미 낱말과 12개의 무의미 낱말을 6개씩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의미-무의미 낱말을 교차로 배치하였다. 4개의 검사어 그룹

에 숫자를 붙여 4개의 유형으로 순서를 교차하였고, 교차된 4개의 

유형 중 아동에게 무작위로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였다. 그룹 내 

음절 수는 균형 잡히게 선정하였으며, 음절의 순서 효과를 통제하

기 위해 1음절부터 실시하는 것이 아닌 1-3음절을 그룹마다 고르

게 2개씩 분포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부모 보고 평가인 영아선별검사(DEP), 

한국판 맥아더-베이츠 의사소통발달 평가(K M-B CDI), 영유아 언

어발달검사(SELSI)를 진행하여 아동의 전반적인 언어발달 능력을 

확인하면서 아동이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

았다. 부모 보고 평가 후 아동이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면 

부모용 면담지를 통해 아동의 신체, 정서, 언어를 포함한 전반적인 

발달 정보를 확인하였다. 아동이 검사에 사용된 의미 낱말 목록을 

이해하고 있는지 주 양육자에게 질문을 하여 모든 아동에게 의미 

낱말을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검사 전 라포 형성을 위해 

10-15분 동안 아동과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며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때 아동에게 검사도구를 보여주며 관심을 갖게 

한 후에 그림 카드 선택하기 활동을 통해 의미 낱말을 이해하고 있

는지 재확인하였다. 의미 낱말이 그려진 그림(예: 응가)과 의미 낱말

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그림(예: 휴지)을 함께 보여주며 의미 낱말을 

들려주고, 선택하게 하면서 의미 낱말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였다. 

아동이 그림카드를 고르지 않거나 의미 낱말이 아닌 다른 그림을 

선택한 경우 그림카드 두 장을 모두 아동에게 주고, 의미 낱말을 들

려주며(예: 응가 주세요) 직접 검사자에게 건네 주도록 하였다. 그럼

에도 아동이 카드를 주지 않거나 다른 그림을 선택할 경우 의미 낱

말 그림카드를 아동에게 가까이 보여주며 구어로 낱말을 반복해서 

들려주면서(예: 이거는 응가야, 응가) 강조하였다.

본 검사는 아동이 유아용 의자에 앉거나 낮은 책상에 앉게 하여 

검사자와 마주본 상태에서 실시하였다. 검사 시 낱말에 해당하는 

장난감을 제시하며, “이거는 ○○이야, 따라해볼까 ○○” 라고 지시

하여 모방을 유도하였다. 아동이 원래 모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

다 할지라도 검사 낱말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낯가림으로 인해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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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이 반응하지 않는 경우 

총 3회까지 모방을 유도하여 기회를 제공하였다. 아동이 집중력 저

하를 보이거나, 낯가림으로 인해 거부하거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

고, 모방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 10분 정도 주의를 환기시킨 후 다

시 시도하였다. 아동이 잠들거나, 컨디션 난조로 인해 검사가 불가

하다 판단될 경우 재방문하여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은 녹음기(SONY ICD-PX333) 및 녹화기기(iPhone 11, iPhone 14 

pro)를 통해 기록하였다.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언어재활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언어병리학 전공 

대학원생 2명이 실시하였으며 아동 반응에 대한 전사는 평가 당시 

검사자가 음성 전사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다. 모든 자료를 각 검

사자가 독립적으로 분석한 후에 서로 대조하면서 일치 여부를 확

인하였으며, 불일치한 자료의 경우 검사자 간 논의 및 점검하는 시

간을 가지면서 아동의 반응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분석 시 Ha 등(2023)과 동일하게 정반응과 무반응, 오반응으로 

나누었으며, 오반응은 다시 하위 유형(단어단위 오류패턴, 분절음 

변화 오류패턴, 옹알이, 다른 어휘 표현)으로 분류하여 발생 빈도를 

구하였다. 무반응은 검사자의 구어 모방 지시 후에 3초 이내로 구어 

응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였다. 오반응의 하위 유형 중 단어단위 

오류패턴은 단어의 음절구조나 단어 내 분절음 대조를 단순화하기 

위해 음소나 음절을 생략하거나 반복한 경우이다. 아동이 보인 예

로는 ‘입’→ [이], ‘쿠’→ [우] 등이 있다. 분절음 변화 오류패턴은 단어

의 음절 구조나 단어 내 분절음 대조와 상관없이 특정 분절음을 생

략 및 대치, 왜곡한 것이며, 아동이 보인 예로는 ‘바나나’→ [빠다다], 

‘앙개’→ [안내] 등이 있다. 단어단위와 분절음 변화 오류패턴으로 분

류된 반응은 Pi와 Ha (2020)를 참조하여 다시 발달적 오류패턴과 

비발달적 오류패턴으로 분류하였다. 비발달적 오류패턴은 어떤 연

령대에서도 10% 이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오류 유형으로 어두초성

생략, 후방화, 첨가, 탈비음화, 모음오류를 포함하였다. 옹알이는 목

표 낱말과는 완전히 다른 음소와 음절 구조로 말하거나 불명료하

게 들리면서 말소리와 비슷한 발성(speech-like vocalizations)에 해

당하며, 아동이 보인 예로는 ‘코’ → [어], ‘앙개’ → [끄끄]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어휘 표현은 Hodges, Baker 등(2017)의 정의를 참

고하여 (1) 문맥과 의미상으로 연관되는 실제 낱말, (2) 지시 대명사, 

(3) 검사자가 아동을 집중시키고 검사어를 들려주었으나 아동이 관

심을 가지지 않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 보인 

예로는 ‘응가’→ [아빠], ‘궁’→ [이거] 등이 있다. 

통계분석

West, Finch와 Curran (1995)의 제안대로 집단별 모든 측정치의 

왜도와 첨도값을 살펴보았을 때 왜도는 2, 첨도는 7보다 모두 작아, 

정규분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모수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일반 아동, 말 늦은 아동)과 낱말의 의미 유무(의

미, 무의미)에 따른 모방능력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측정 이

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할 경우에는 각 

집단별로 의미와 무의미 낱말 간 차이가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자료분석은 SPSS 26.0 프로

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일반 아동과 말 늦은 아동 간 낱말의 의미 유무에 따른 구어 

모방 능력

일반 아동과 말 늦은 아동 간 의미/무의미 낱말 유형에 따른 구

어 모방 능력을 정반응, 무반응, 오반응의 비율을 바탕으로 살펴보

았다(Table 1). 먼저 정반응률을 살펴보면 일반 아동 집단은 의미 

낱말에서 51.11%, 무의미 낱말에서 42.22%의 정반응률을 보였다. 

반면, 말 늦은 아동 집단은 의미 낱말에서 9.44%, 무의미 낱말에서 

5.00%으로 일반 아동보다 낮은 정반응률을 보였다. 집단과 낱말 유

형에 따른 정반응률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통

계분석한 결과, 집단 간(F(1,28) =20.696, p< .001), 낱말 유형 간

(F(1,28) = 9.164, p< .05)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집단과 낱말 유형 간

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1,28) =1.018, p= .322).

다음으로 무반응률을 살펴본 결과, 일반 아동은 의미 낱말에서 

7.22%, 무의미 낱말에서 13.33%로 나타났다. 반면, 말 늦은 아동은 

의미 낱말 50.56%, 무의미 낱말 51.11%의 무반응률이 나타나, 의미/

무의미 낱말 모두에서 일반 아동보다 높은 무반응률을 보였다. 반

Table 1. The descriptive results of verbal imitation between word and non-
words across groups

Groups Response 
type

Word Non-word

M SD M SD

TD (N= 15) CR 51.11 32.10 42.22 33.85
NR 7.22 11.30 13.33 18.58
IR 41.67 24.60 44.44 25.13

LT (N= 15) CR 9.44 13.31 5.00 6.90
NR 50.56 39.65 51.11 36.58
IR 40.00 34.68 43.89 32.95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LT= late talker; CR= Correct Response; NR= No 
Response; IR= Incorrect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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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측정 이원분산분석 결과, 집단 간(F(1,28) =15.738, p< .001)에는 유

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낱말 유형(F(1,28) =1.346, p= .256)의 주효과

와 집단과 낱말 유형 간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1,28) =  

0.935, p= .342). 

일반 아동과 말 늦은 아동이 보인 오반응률을 살펴보았을 때 일

반 아동 집단의 오반응률 평균은 의미 낱말 41.67%, 무의미 낱말 

44.44%로 나타났다. 말 늦은 아동 집단의 오반응률 평균은 의미 낱

말 40.00%, 무의미 낱말 43.89%로 나타났다. 통계분석 결과, 집단

(F(1,28) = 0.012, p= .915)과 낱말 유형(F(1,28) =1.041, p= .316)의 주효

과와 집단과 낱말유형 간 상호작용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1,28) = 0.029, p= .866). 

오류 분석

구어 모방 과제에서 낱말의 의미 유무에 따라 일반 아동과 말 늦

은 아동이 보인 오반응을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오반응 유형별 총 

빈도와 전체 빈도에서 각 오반응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Table 2

와 Figure 1에 제시하였다. 

일반 아동 집단이 의미 낱말에서 보인 오류는 총 75개로 나타났

다. 단어단위 오류패턴 50개(66.67%), 분절음 변화 오류패턴 16개

(21.33%), 옹알이는 9개(12.00%), 다른 어휘 표현은 보이지 않았다. 

무의미 낱말에서 보인 오류는 총 80개로 단어단위 오류패턴 33개

(41.25%), 분절음 변화 오류패턴 18개(22.50%), 다른 어휘 표현 18개

(22.50%), 옹알이 11개(13.75%)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단위

와 분절음 변화 오류패턴으로 분류된 반응을 발달적, 비발달적 오

류패턴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의미 낱말에

서 발달적 오류패턴은 38개(57.58%), 비발달적 오류패턴은 28개

(42.42%)로 나타났고, 무의미 낱말에서는 발달적 오류패턴 27개

(52.94%), 비발달적 오류패턴 24개(47.06%)로 관찰되었다.

말 늦은 아동 집단은 의미 낱말에서 총 71개 오류를 보였다. 단어

단위 오류패턴 28개(39.44%), 옹알이 28개(39.44%), 분절음 변화 오

류패턴 11개(15.49%), 다른 어휘 표현 4개(5.63%)를 보였다. 무의미 

낱말에서 보인 79개의 오류 중 옹알이는 35개(44.30%), 단어단위 오

Table 2. Frequency and percentage of each error type by word types and groups

Groups Type
Error type

Total
WWE SE Babbling DVR

TD (N= 15) Word # 50 16 9 0 75
% 66.67 21.33 12.00 0.0 100

Non-word # 33 18 11 18 80
% 41.25 22.50 13.75 22.50 100

LT (N= 15) Word # 28 11 28 4 71
% 39.44 15.49 39.44 5.63 100

Non-word # 25 16 35 3 79
% 31.65 20.25 44.30 3.80 100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LT= late talker; WWE= Whole Word Error; SE= Segmental Error; DVR= Different Vocabulary.

Figure 1. The response ratio of verbal imitation between word and non-words across groups.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LT= late talker; CR= Correct Response; NR= No Response; IR= Incorrect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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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패턴 25개(31.65%), 분절음 변화 오류패턴 16개(20.25%), 다른 어

휘 표현 3개(3.80%)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말 늦은 아동이 보인 

의미 낱말에서 발달적 오류패턴은 25개(64.10%), 비발달적 오류패

턴은 14개(35.90%)로 나타났으며, 무의미 낱말에서는 발달적 오류

패턴 26개(63.41%), 비발달적 오류패턴 15개(36.59%)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18-29개월 말 늦은 아동의 구어 모방 능력을 의미/무의

미 낱말 유형에 따라 일반 아동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말 늦은 아

동은 의미 낱말과 무의미 낱말 모방 과제에서 각각 약 9%와 5%의 

낮은 정반응을 보였다. 말 늦은 아동은 무반응을 가장 빈번하게 보

여 아동이 보인 반응 가운데 약 50%가 무반응에 해당하였다. 반면

에 일반 아동은 의미와 무의미 낱말 모방 과제에서 각각 약 51%와 

42%의 정반응과 약 7%와 13%의 무반응을 보이면서 말 늦은 아동

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정반응과 낮은 무반응의 비율을 보였다. 25- 

35개월의 말 늦은 아동과 일반 아동의 구어 모방을 살펴본 Hodges, 

Baker 등(2017)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말 늦은 아동

이 일반 아동에 비해 정반응 비율은 유의하게 낮았으며, 무반응 비

율은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말 늦은 아동의 특성을 자

세하게 제시하기 위해 아동이 보인 오반응의 유형과 무반응의 빈도

를 Appendix 1에 기재하였다. 15명의 말 늦은 아동 중에서 6명이 구

어 모방 과제 중 75% (18개) 이상에서 모방 유도에 구어적으로 어떠

한 반응도 하지 않았다. 1-2세 아동에게, 특히 표현 어휘가 제한적인 

말 늦은 아동이 구어 모방 유도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는 흔하게 

관찰된다. 본 연구와 동일한 방법과 검사어로 일반 아동에게 구어 

모방을 유도한 Ha 등(2023) 연구에서 12-17개월과 18-23개월 아동

은 각각 약 60%와 50%의 무반응 비율을 보였으며, 24개월 이후에

는 10%대로 급격하게 무반응의 비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

동이 구어 모방에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아동의 여러 요인과 관련

이 있을 수 있다. 아동의 기질 또는 성향, 낮은 주의 집중력, 제한된 

사회성과 화용 기술 등으로 인해 구어 모방을 거부할 수 있다(Bon-

ifacio et al., 2007; Irwin, Carter, & Briggs-Gowan, 2002). 또한 표현 

할 수 있는 어휘가 적을수록 구어 모방 검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

는 비율이 높다(Chiat & Roy, 2007; Dohmen, Falk, Huffman, & 

Sunde, 2012; Stokes & Klee, 2009a). 말 늦은 아동의 경우에는 제한

된 표현 언어로 의사소통상의 부정적인 경험을 하면서 대화 상대

자에 대한 반응성이 감소했을 가능성도 있다(Hodges, Baker et al., 

2017).

말 늦은 아동과 일반 아동 모두 의미 낱말보다 무의미 낱말에서 

유의하게 낮은 정반응을 보였다. 의미 낱말은 일상 생활에서 아동

이 친숙하게 접하고, 반복 산출한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정확하

게 모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반면에 무의미 낱말은 아동에게 새로

운 자극으로 말소리 지각 및 변별, 음운표상 및 말 운동 프로그램, 

조음 산출의 일련의 말 처리 과정에서 안정적인 능력과 인지적 부

담을 요하기 때문에 18-29개월의 아동에게는 생소한 낱말을 정확

하게 따라 말하기는 아직 어려울 수 있다. 의미 낱말과 비교해서 무

의미 낱말에서 아동이 보인 반응 중 두드러지는 변화는 일반 아동

은 의미 낱말에서는 전혀 관찰되지 않았던 다른 어휘로 표현하는 

반응이 22.50%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반응은 새로운 낱말 

형태에 대한 음운 표상과 말 운동 프로그램이 약해서 정확하게 따

라 말하지 못할 때 어휘 목록에 있는 친숙한 어휘로 표현하는 모습

으로, 일종의 화용적인 전략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Hodges, Baker 

et al., 2017). 말 늦은 아동 가운데에서도 3명의 아동이 1번씩 무의

미 낱말을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어휘로 반응하였다. 다른 어

휘로 말하는 것은 새로운 낱말 형태에 대한 음운 표상과 말 운동 

프로그램이 견고하지 못해 나타나는 반응이지만, 한편으로 말 늦

은 아동에게는 오히려 말-언어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징후로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구어 모방 요구를 받았을 때 거부하

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자신이 아는 낱말로 반응하는 경우 아동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화용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낱말을 보다 명

료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겠다.  

한편 의미와 무의미 낱말의 모방 과제에서 집단 간 차이를 뚜렷

하게 보여준 정반응과 무반응과는 대조적으로 전체 반응 중에서 

오반응이 차지하는 비율은 말 늦은 아동과 일반 아동 모두 약 40% 

대로, 집단 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말 늦은 아동과 일반 아동의 

차이는 오반응의 빈도와 비율보다는 오반응의 유형 면에서 나타났

다. 일반 아동은 아직 발달 중인 제한적인 조음 음운 능력으로 인해 

Table 3. Frequency and percentage of developmental and non-development 
errors by word types and groups

Groups Type
Error type

Total
Developmental Non-developmental

TD (N= 15) Word # 38 28 66
% 57.58 42.42 100

Non-word # 27 24 51
% 52.94 47.06 100

LT (N= 15) Word # 25 14 39
% 64.10 35.90 100

Non-word # 26 15 41
% 63.41 36.59 100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LT= late t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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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음절이나 음소를 생략 또는 반복하거나, 동화나 다른 음소

로 대치하는 단어단위와 분절음 변화 오류패턴으로 반응하는 모

습이 보편적이었다. 반면에 말 늦은 아동은 음절이나 음소를 생략

하는 단어단위 오류패턴과 함께 목표 낱말과 길이와 구조, 음소 면

에서 완전히 상이한 불명료한 옹알이로 반응하는 모습이 높게 관

찰되었다. 특히 무의미 낱말 모방 과제에서는 여러 반응 중 옹알이

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구어 모방 과제에서 옹알이로 반

응하는 모습은 어린 연령대의 아동에게서는 빈번하게 관찰되는데, 

Ha 등(2023) 연구에서 12-17개월 아동은 의미와 무의미 낱말 모방 

과제 모두에서 옹알이 반응이 약 57-58%를 차지하였다. 18-23개월

에는 약 27-30%로 감소하였고, 24개월 이후에는 거의 관찰되지 않

았다. 따라서 말 늦은 아동이 구어 모방 과제를 옹알이로 반응하는 

모습은 아동의 말-언어발달 수준이 지연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단

어단위와 분절음 변화 오류패턴을 발달의 적절성 면에서 살펴보기 

위해 다시 발달적, 비발달적 오류패턴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는데, 

집단과 낱말 유형 간 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의미와 

무의미 낱말 모방 과제에서 두 집단 모두 비발달적 오류패턴에 비

해 발달적 오류패턴을 다소 높게 보였으나, 비발달적 오류패턴도 상

당 수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말 늦은 아동뿐만 아니라 18-30개월의 

일반 아동은 음운 체계 및 음운 규칙 습득이 아직 안정적으로 이루

어지지 않아서, 비발달적 오류패턴으로 보편적으로 알려진 어두 초

성 생략이나 후방화를 빈번하게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아

동을 대상으로 오류패턴을 살펴보는 연구(Ha & Kim, 2020; Ha, 

Kim, Seo, & Pi, 2021; Kim, 2006)는 대부분 2세 후반 이상을 대상

으로 표준화 검사를 실시하여, 어느 연령대에서 관찰되지 않는 오

류패턴을 비발달적 오류패턴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1세 후반과 2

세 전반이 보이는 오류가 발달적인지, 비발달적인지 정확하게 판단

하기는 어렵다. 이 시기 아동은 개별 음소로서 소리를 산출하기 보

다는 전체 단어(whole word) 단위로 소리를 산출하고 가변적인 조

음 패턴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2세 후반 이상의 아동에게 적용된 

발달 패턴 유형으로 아동의 말 산출 특성이나 집단 특성을 살펴보

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겠다.      

25-35개월의 말 늦은 아동을 대상으로 구어 모방 능력을 살펴본 

Hodges와 연구자들은 아동의 반응을 토대로 말 늦은 아동의 하위 

유형을 나눌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Hodges, Munro et al., 2017). 연

구자들은 구어 모방의 정확도와 반응 유형에 따라 말 늦은 아동을 

(1) 정확하게 반응하는 집단, (2) 비교적 적절하게 반응하는 집단, 

(3)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집단, (4) 원시낱말로 반응하는 집단, (5) 

반응하지 않는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 체계에 대한 검

증과 지속적인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지만, 말 늦은 아동을 구

어 모방의 정확도와 반응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접근은 말 늦은 아

동을 위한 중재 계획에 시사하는 바가 클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

한 말 늦은 아동의 반응을 자세히 살펴보면(Appendix 1), Hodges, 

Baker 등(2017)이 제안한 첫 번째, 두 번째 집단에 해당하는 우수

한 모방능력을 보여주는 말 늦은 아동은 없었다. 하지만 구어 모방

의 시도는 상대적으로 우수하면서 단어단위와 분절음 변화 오류패

턴 등 다양한 오류를 보이는 아동은 3명(2, 6, 9번)이 있었다. 이러한 

아동은 일상 생활에서 보다 풍부하고 반복적인 자극을 통해 낱말

의 음운 및 의미 정보에 대한 표상을 습득해 나갈 수 있게 촉진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겠다. 또한 말 늦은 아동 15번은 Hodges, Baker 

등(2017)의 원시낱말에 상응되는 옹알이로 주로 반응한 아동으로 

불명료한 말을 산출하면서 언어이전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구어 

모방을 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이러한 아동은 구어 모방의 시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주면서 동시에 말소리 표현 어휘를 다시 천천히 명확하게 들려주면

서 수정하여 다시 모방(speech recast)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모든 구어 모방 과제에 무반응으로 일관한 아동

(8, 14번)의 경우는 말-언어발달이 가장 느리고, 보다 더 적극적인 

조기 중재가 필요함을 의미할 수 있다. 구어 모방을 유도할 때 아동

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말소리와 낱말 산출을 연습하

고,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부족해져 말-언어발달에 부정적일 수 밖

에 없다. 말-언어 행동을 따라하고 재현하는 능력은 기존에 아동이 

가지고 있는 말-언어 목록에 새로운 행동을 첨가할 수 있게 하는 인

지적인 전략이며, 어휘 및 말소리 습득에 효과적이다(Masur, 1995; 

Uzgiris, 1981). 따라서 8, 14번과 같은 아동의 경우에는 구어 모방의 

시도 자체를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의도적인 발화의 양을 증가시키

는 방향으로 중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표현 어휘가 제한적인 어린 연령의 아동이나 말 늦은 

아동의 평가방법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30개월 미만의 어린 아동, 

특히 표현 어휘가 제한적인 아동에게는 일반적으로 자유 놀이 상

황에서 수집된 자발화를 토대로 아동이 산출하는 어휘 및 말소리 

목록, 음절 구조를 살펴보는 독립분석의 평가방법이 적절하다. 하

지만 자발화 수집과 같은 구조화되지 않은 평가만으로 아동의 말-

언어발달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정확성과 일관성 면에서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어린 아동에게 친숙하면서 조음 난이도가 낮은 의

미 낱말이나 그에 상응되는 무의미 낱말을 이용한 구어 모방 검사

를 보완적으로 사용한다면 아동의 말-언어발달 수준을 보다 체계

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말 

늦은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무반응의 비율이 높은 부분과 함께 

오반응의 유형도 다양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단의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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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위해서는 구어 모방 과제에서 나타난 아동의 반응을 자세하

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무의미 낱말 과제

를 사용하여 언어장애를 확인한 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 문헌조

사와 메타분석을 실시한 Schwob 등(2021)의 연구에서도 단일언어

와 이중언어 맥락 모두에서 2세의 말 늦은 아동을 포함하여 학령전

기 언어장애 아동을 확인하는데 무의미 낱말을 이용한 구어 모방 

과제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확증하였다. 또한 무의미 낱말

을 이용한 대부분의 연구가 오류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지적

하면서, 언어장애의 진단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구어 모방 과제에서 

나타난 오류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구어 

모방 검사에서 아동의 보인 반응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이를 토대

로 장애를 진단하고 중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의미와 무의미 낱말 모방 과제에서의 말 늦은 아동의 반응은 장

기적인 말-언어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추

후 많은 수의 말 늦은 아동을 대상으로 구어 모방 과제에서의 반응

에 따라 하위 유형을 나눌 수 있는지 살펴보고, 하위 유형이 말 늦

은 아동의 근본적인 또는 지속적인 어려움을 반영하는지 검증해

야 한다. 18-30개월에 말 늦은 아동으로 확인되었지만 일부 아동들

은 이후 정상적인 말-언어발달을 따라 잡기도 하고, 일부 아동은 지

속적인 어려움을 보여 학령전기에 언어장애 또는 말소리장애로 진

단받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종단연구를 통해 구어 모방 과

제의 반응이 말 늦은 아동의 말-언어발달 과정과 치료에 대한 예후

를 잘 예측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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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구어 모방 과제에서 말 늦은 아동과 일반 아동의 오반응 및 무반응 반응 유형별 빈도

Child  
  No WWE SE Babbling DVR Developmental Non- 

developmental
No  

response

type Word Non-word Word Non-word Word Non-word Word Non-word Word Non-word Word Non-word Word Non-word

LT
 1 2 5 1 0 0 1 0 0 2 1 1 4 9 6
 2 8 4 1 2 2 2 0 1 8 2 1 4 0 1
 3 1 4 1 3 0 5 0 0 1 1 1 6 10 0
 4 3 4 2 2 5 2 0 1 4 6 1 0 1 8
 5 0 0 0 0 3 2 0 0 0 0 0 0 9 10
 6 4 6 1 5 2 0 0 0 4 10 1 1 0 0
 7 1 0 0 0 1 2 0 0 1 0 0 0 9 10
 8 0 0 0 0 0 0 0 0 0 0 0 0 12 12
 9 5 3 3 3 0 3 3 1 3 4 5 2 0 0
10 0 0 1 0 1 6 0 0 1 0 0 0 9 5
11 2 2 0 3 0 3 0 0 1 5 1 0 5 3
12 2 0 1 0 3 4 0 0 1 0 2 0 3 6
13 0 1 0 0 0 1 1 0 0 1 0 0 11 10
14 0 0 0 0 0 0 0 0 0 0 0 0 12 12
15 0 0 0 0 11 6 0 0 0 0 0 0 1 6

TD
 1 5 4 1 1 1 0 0 0 5 2 1 2 1 6
 2 7 2 1 2 0 0 0 3 4 3 3 1 3 3
 3 2 3 1 1 0 0 0 1 1 1 2 3 0 0
 4 5 3 0 0 2 5 0 1 4 3 1 0 3 1
 5 5 2 0 0 5 5 0 1 4 2 1 0 1 4
 6 0 0 1 1 0 0 0 0 0 0 1 1 0 0
 7 0 1 3 2 0 0 0 0 0 2 3 1 0 0
 8 4 3 2 2 0 0 0 0 4 3 2 2 0 0
 9 1 2 5 1 0 0 0 2 5 2 1 1 0 3
10 1 1 0 1 0 0 0 0 0 1 1 1 0 1
11 2 2 1 2 0 0 0 1 2 0 1 2 0 0
12 9 6 0 3 0 0 0 2 7 5 2 4 1 0
13 0 0 1 0 0 0 0 0 0 0 1 0 0 0
14 5 2 0 1 1 1 0 2 5 2 0 1 4 6
15 4 2 0 1 0 0 0 5 1 1 3 2 0 0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LT= late t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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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말 늦은 아동의 구어 모방 능력

하승희1·정유림2·권지윤2·심성은3

1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청각언어연구소, 2한림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병리청각학과, 3한림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언어병리학과

배경 및 목적: 18-29개월 말 늦은 아동의 구어 모방 능력을 의미와 무의미 낱말 따라 말하기를 통해 일반 아동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말 늦은 아동 15명과 1:1로 성비와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 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사어는 의미와 

무의미 낱말 각각 12개로, 해당하는 장난감이나 참조물을 제공하면서 구어 모방을 유도하였다. 아동의 반응은 정반응, 무반응, 오반응

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오반응은 단어단위와 분절음 변화 오류패턴, 옹알이, 다른 어휘 표현으로 분류하였다. 단어단위와 분절음 변

화 오류는 다시 발달적, 비발달적 오류패턴으로 분류하여 발생 빈도와 비율을 살펴보았다. 결과: 구어 모방 결과 말 늦은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정반응률과 높은 무반응률을 보였다. 말 늦은 아동은 전체 반응의 약 50% 무반응률을 보였으나 일반 아동

은 낮은 무반응률을 보였다. 말 늦은 아동과 일반 아동 모두 무의미 낱말보다는 의미 낱말에서 더 나은 구어 모방력을 보였다. 두 집단 

모두 의미 낱말에서 단어단위 오류패턴을 가장 높게 보였으나, 말 늦은 아동은 의미와 무의미 낱말 모방 모두에서 옹알이로 반응하는 

비율이 높았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말 늦은 아동은 제한적인 구어 모방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구어 모방 과제에

서 말 늦은 아동의 반응은 장기적인 말-언어발달을 예측하는 단서가 될 수 있으며, 말 늦은 아동의 평가 및 중재 계획과 목표에 시사하

는 바가 있다.

핵심어: 구어 모방, 의미 낱말, 무의미 낱말, 말 늦은 아동, 오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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